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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창군시설관리공단, 제3회 정례 플로깅 캠페인 개최

평창군시설관리공단, 제3회 정례 플로깅 캠페인 개최.

강원 평창군시설관리공단은 5일 봉평면 팔석정 일원에서 임직원과 평창시니어클럽 회원
등 45여 명이 참여한 가운데 ‘2025년 제3회 정례 플로깅 환경 캠페인’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올해로 3년째를 맞은 이번 캠페인은 공단의 대표적인 환경보호 활동으로 정례화되며 지역
사회와 함께하는 지속 가능한 ESG 프로그램으로 자리 잡았다.

공단은 2023년 계방산 등산로에서 첫 플로깅 캠페인을 시작한 이후, 2024년 광천선굴과 계
방산 일대에서 활동을 이어왔다. 올해는 ‘문화재와 함께 걷는 청정 평창’을 주제로 기존 시설
중심의 활동에서 벗어나 봉평면 팔석정 일대로 범위를 넓혀, 환경보호와 문화유산 보존을
결합한 융합형 ESG 모델을 선보였다.

환경·문화유산 보존, ESG 융합 모델로 발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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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참가자들은 ‘생활 속 탄소중립 실천’ 교육과 ‘ESG 실천 서약’을 시작으로, 팔석정 주변 산
책로와 봉평천변을 따라 걸으며 각종 쓰레기를 수거하고 재활용품을 분리했다. 약 2시간 동
안 진행된 활동에서 수거된 폐기물은 선별을 거쳐 재활용 자원으로 순환됐다.

또한 평창시니어클럽과의 3년 연속 협력을 통해 세대 간 소통을 강화하고, 청년층과 노년층
이 함께 참여하는 ‘세대공감형 환경보호 활동’을 구현했다. 참가자들은 “지역의 문화재를 직
접 가꾸며 환경을 지키는 일이 보람 있다”고 소감을 전했다.

최순철 이사장은 “3년 연속 이어진 플로깅 캠페인은 공단과 지역사회가 함께 환경의 가치를
실천한 의미 있는 활동”이라며 “올해는 문화유산 보존까지 더해 ESG 실천의 새로운 모델을
제시했다. 앞으로도 지속 가능한 지역 상생과 환경보호에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한편, 공단은 플로깅 활동 후 ‘지역상생 간담회’를 열고 문화재 관광 활성화 및 향후 ESG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향후 월정사, 상원사 등 평창의 주요 문화재 지역으로 활동 범위를 확대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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